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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sar of Parashat Noach: Righteousness in a Corrupt World 

 

Parashat Noach begins with a remarkable 

description of one man living in a world 

overwhelmed by corruption. While humanity had 

turned toward violence, selfishness, and moral 

decay, Noach remained righteous in his generation. 

The Torah describes him as a righteous and 

blameless man who walked with Elohim (Genesis 

6:9). Yet the story of Noach is more than an 

account of one man's survival through a 

devastating flood. It is a profound lesson about 

personal integrity, obedience, responsibility, and 

the danger of allowing the surrounding world to 

shape our character. 

파라샤트 노아흐는 부패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묘사로 시작됩니다. 인류가 

폭력과 이기심, 도덕적 타락으로 기울어졌을 때에도 

노아흐는 자신의 세대에서 의로움을 지켰습니다. 

토라는 그를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며 엘로힘과 

동행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창세기 6:9). 그러나 

노아흐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이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정직함과 

순종, 책임, 그리고 주변 세상이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의 위험성에 관한 깊은 

교훈입니다. 

The first lesson of Mussar concerns the courage to 

remain righteous when righteousness is no longer 

valued. Genesis 6:11 describes the earth as corrupt 

before Elohim and filled with violence. Noach did 

not live in an environment that encouraged 

holiness. Nevertheless, he chose a different path. 

His example teaches that righteousness cannot 

depend upon the approval of society. A person 

who measures right and wrong solely by what 

others accept will eventually surrender his 

conscience to the surrounding culture. True 

integrity means remaining faithful to what is right 

even when doing so makes us different from 

everyone else. 

무사르의 첫 번째 교훈은 의로움이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에도 의롭게 살아갈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6:11 은 온 땅이 엘로힘 앞에서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했다고 기록합니다. 노아흐는 

거룩함을 장려하는 환경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의로움이 사회의 인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오직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양심을 주변 문화에 내어주게 됩니다. 

참된 정직함은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야 

할지라도 옳은 것을 끝까지 지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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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Elohim commanded Noach to build the ark, 

the instructions were detailed and demanding. The 

ark required preparation, patience, and sustained 

labor. Yet Genesis 6:22 declares that Noach did 

everything Elohim commanded him. This reveals 

another essential principle of Mussar: obedience is 

demonstrated through action, not merely through 

intention. Good intentions may inspire us, but they 

cannot replace the discipline of faithful conduct. 

Noach's righteousness was expressed not only in 

what he believed but also in what he consistently 

did. 

엘로힘께서 노아흐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지시는 구체적이었고 많은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방주를 건축하려면 준비와 인내, 

지속적인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22 은 

노아흐가 엘로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사르의 또 다른 

중요한 원리를 보여 줍니다. 순종은 단순한 의도가 

아니라 실제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선한 의도는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지만, 신실한 행동과 

꾸준한 실천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노아흐의 

의로움은 그가 무엇을 믿었는지뿐 아니라, 그 믿음에 

따라 무엇을 지속적으로 행했는지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The ark also teaches us that righteousness involves 

responsibility for others. Noach was commanded 

to preserve his family and the living creatures 

entrusted to his care. His work did not end when 

he entered the ark. Throughout the flood, the 

survival of those inside depended upon continued 

attention and provision. Jewish tradition 

emphasizes the extraordinary effort required to 

feed and care for the animals (Sanhedrin 108a). 

This teaches that spiritual devotion cannot be 

separated from practical responsibility. Sometimes 

serving Elohim means faithfully attending to the 

ordinary needs of those who depend upon us, 

even when the work is exhausting and receives no 

recognition. 

방주는 또한 의로움이 다른 존재들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노아흐는 자신의 

가족과 그에게 맡겨진 생명들을 보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의 임무는 방주에 들어간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지속되는 동안 방주 안의 

생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유대 전통은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돌보는 데 얼마나 큰 수고가 필요했는지를 

강조합니다(산헤드린 108a). 이것은 영적 헌신이 

실제적인 책임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 엘로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지하는 존재들의 일상적인 필요를 신실하게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 일이 힘들고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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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flood, the Torah records that Elohim 

remembered Noach and every living creature with 

him in the ark (Genesis 8:1). In Scripture, Divine 

remembrance often signifies more than recalling 

something from the past; it points toward faithful 

attention and action. Even when Noach could see 

nothing but water, he had not been abandoned. 

This offers an important lesson in patience and 

trust. There are seasons when we faithfully fulfill 

our responsibilities but cannot yet see the 

outcome. Mussar teaches us to remain steady 

during such times, refusing to allow uncertainty to 

become despair. Faithfulness must continue even 

when the results remain hidden. 

홍수 이후 토라는 엘로힘께서 노아흐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기억하셨다고 기록합니다(창세기 8:1).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것 이상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신실한 관심과 행동을 나타냅니다. 노아흐의 눈앞에 

물밖에 보이지 않았을 때에도 그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내와 신뢰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맡겨진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도 그 결과를 아직 보지 못하는 

시기를 지나갑니다. 무사르는 그러한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불확실함이 절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리라고 가르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신실함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When Noach finally left the ark, his first recorded 

action was to build an altar to YHWH (Genesis 

8:20). Before establishing a new home or pursuing 

personal comfort, he expressed gratitude through 

worship. His response teaches that gratitude 

should not be reserved for moments when life is 

easy. Noach had witnessed the destruction of the 

world he knew, yet he acknowledged the One who 

had preserved him. A grateful heart recognizes 

that survival, provision, and renewed opportunity 

are not merely personal achievements but 

blessings that carry responsibility. Gratitude 

becomes a moral virtue when it leads us to 

humility and faithful service. 

노아흐가 마침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토라에 기록된 

그의 첫 번째 행동은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창세기 8:20). 새로운 집을 마련하거나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하기 전에 그는 예배를 통해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감사가 삶이 

편안할 때에만 드려지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노아흐는 자신이 알던 세상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했지만, 자신을 보존하신 분을 인정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생존과 공급, 새로운 기회가 단순히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감사가 우리를 겸손과 신실한 섬김으로 

이끌 때, 그것은 도덕적 덕목이 됩니다. 

Yet the Torah does not present Noach as a flawless 

man. After the flood, he planted a vineyard, drank 

그러나 토라는 노아흐를 아무런 결점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홍수 이후 그는 포도원을 가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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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e, became drunk, and lay uncovered in his tent 

(Genesis 9:20–21). The man who had endured the 

corruption of an entire generation now 

experienced a moment of personal disgrace. This 

reminds us that past righteousness does not 

guarantee future wisdom. Spiritual discipline must 

be renewed continually. A person may overcome 

extraordinary trials and still become vulnerable 

through carelessness in ordinary life. Mussar 

therefore warns us against spiritual complacency. 

We must guard our character not only during great 

crises but also during moments of comfort and 

success.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창세기 9:20–21). 한 세대 전체의 타락 

속에서도 견디어 낸 사람이 이제 개인적인 수치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의로움이 

미래의 지혜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영적 절제는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큰 시련을 이겨 낸 사람이라도 일상생활의 

부주의로 인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사르는 영적 안일함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큰 위기의 순간뿐 아니라 편안함과 성공의 

순간에도 자신의 성품을 지켜야 합니다. 

The response of Noach's sons provides another 

lesson about human dignity. When Shem and 

Japheth learned of their father's nakedness, they 

walked backward and covered him without looking 

upon his shame (Genesis 9:23). Their actions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another 

person's dignity, especially when that person has 

failed. Mussar does not teach us to ignore 

wrongdoing, but it does require us to distinguish 

between correcting a wrong and humiliating the 

person who committed it. True compassion seeks 

restoration rather than unnecessary disgrace. 

노아흐의 아들들이 보인 반응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뒷걸음으로 들어가 

그의 수치를 보지 않고 덮어 주었습니다(창세기 9:23). 

그들의 행동은 특히 누군가가 실패했을 때에도 그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무사르는 잘못을 무시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바로잡는 것과 잘못한 

사람에게 수치를 주는 것을 구별하도록 요구합니다. 

참된 자비는 불필요한 수치를 주기보다 회복을 

추구합니다. 

The final major account of Parashat Noach is the 

Tower of Babel. Humanity gathered together and 

declared, “Let us make a name for ourselves” 

(Genesis 11:4). Their desire for greatness was 

centered upon their own reputation and security. 

Although unity can accomplish remarkable things, 

unity without humility may become an instrument 

파라샤트 노아흐의 마지막 주요 사건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함께 모여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선언했습니다(창세기 11:4). 그들이 추구한 

위대함은 자신들의 명성과 안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합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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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ride. The builders sought to establish their own 

greatness rather than recognize their dependence 

upon Elohim. Their story warns us that ambition 

becomes spiritually dangerous when personal 

glory replaces moral purpose. The question is not 

simply what we are building, but why we are 

building it and whom our achievements are 

intended to honor. 

있지만, 겸손이 없는 연합은 교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은 엘로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자신들의 

위대함을 세우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의 

영광이 도덕적 목적을 대신할 때 야망이 영적으로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세우고 있는가가 아니라, 왜 

그것을 세우며 우리의 성취가 누구를 높이기 위한 

것인가입니다. 

Core Mussar: Building an Ark Within the Soul /  영혼 안에 방주를 세우는 삶 

The central message of Parashat Noach is that 

righteousness must be preserved through deliberate 

choices, especially when the surrounding world is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Noach teaches us to 

remain faithful when society becomes corrupt, to 

obey through action rather than words alone, and to 

care responsibly for those entrusted to us. His 

experience after the flood reminds us that spiritual 

maturity requires lifelong vigilance, while Shem and 

Japheth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human dignity. The Tower of Babel warns us that even 

impressive achievements lose their moral value when 

they are driven by pride rather than humility. 

파라샤트 노아흐의 중심 메시지는 특히 주변 

세상이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도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의식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흐는 사회가 부패할 때에도 

신실함을 지키고,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존재들을 책임 있게 돌보아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홍수 이후 그의 경험은 영적 

성숙을 위해 평생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며, 셈과 야벳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아무리 놀라운 성취라 할지라도 겸손이 

아닌 교만에서 비롯된다면 그 도덕적 가치를 잃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Ultimately, Mussar teaches that the ark is more than a 

vessel of physical preservation. It can also be 

understood as a symbol of the moral boundaries we 

must establish within our own lives. Through 

truthfulness, humility, self-control, compassion, and 

궁극적으로 무사르는 방주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는 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가르칩니다. 

방주는 우리가 자신의 삶 속에 세워야 할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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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dience, we build an inner refuge that protects our 

character against the destructive influences around 

us. Yet this refuge must never become an excuse to 

disregard the suffering of others. The purpose of 

preserving righteousness is not merely to survive a 

corrupt world, but to contribute to its restoration. 

경계의 상징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실함과 

겸손, 자기 절제와 자비, 그리고 순종을 통해 우리는 

주변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의 성품을 

보호하는 내면의 피난처를 세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난처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로움을 지키는 

목적은 단순히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회복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The deepest lesson of Noach is this: We may not be 

able to prevent every storm that comes upon the 

world, but we are responsible for the character we 

build before the storm arrives. Righteousness begins 

when we choose to walk with Elohim, continues when 

we faithfully care for others, and becomes complete in 

its purpose when our lives bring blessing rather than 

destruction to the world around us. 

노아흐가 가르치는 가장 깊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닥치는 모든 폭풍을 막을 수는 

없지만, 폭풍이 오기 전에 어떤 성품을 세울 

것인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의로움은 엘로힘과 

동행하기로 선택할 때 시작되고, 다른 사람들을 

신실하게 돌볼 때 지속되며, 우리의 삶이 주변 

세상에 파괴가 아닌 축복을 가져올 때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